
“시민사회, 권력에 포획되고 특정 진영과 일체화”

비영리단체 ‘더 플랫폼’ 세미나

김은중 기자

10일 서울 중구 앰배서더 서울 풀만 호텔에서 '8·15 광복과 자유민주주의' 세미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비영리단체이자 오피니언 리더 모임인 ‘더 플랫폼’이 10일 78번째 광복절을 맞아 ‘8·15 광복과 자

유민주주의’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참가한 석학들은 한국의 자유민주주의가 포퓰리즘과

권위주의, 공론(公論) 기능의 해체 등으로 인해 중대한 위기에 직면해있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민

주주의 근간이 되야 할 시민사회가 “진영과 당파에 의해 식민화됐다”고 지적했다.

윤평중 한신대 명예교수는 이날 ‘한국 자유민주주의와 시민사회의 위기’란 제목의 발제에서 “우리

는 비자유주의적 민주주의가 법치주의·삼권분립 같은 제도를 공격해 자유민주주의 자체를 허무는

흐름을 목도하고 있다”며 “(역할을 해야 될) 한국의 시민사회는 권력에 의해 포획되고 특정 진영과

일체화하면서 치명적인 신뢰 위기에 직면했다”고 지적했다. “한국 좌파의 핵심 정체성은 자유주의

에 대한 적대감인데 이로 인해 그 근간인 시민사회의 균열이 동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박지향 서울대 명예교수는 “정당·노동조합·시민단체와 같은 대규모 집단이 정치적 주인공으로

등장하면서 자유민주주의 풀뿌리 격인 개인의 정치 의사는 사라지고 있다”며 “정치와 통치가 다시

특권 엘리트들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찬욱 서울대 교수는 “한국의 민주주의 지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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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평점에 빗대보면 전체적으로 힘겹게 B학점이고 선거 과정과 다원주의는 A학점”이라면서도

“정치 문화 차원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D학점 수준”이라고 했다. 현안이 있으면 진영에 따라 사

사건건 극한 대립이 반복되는 세태를 꼬집은 것이다.

국제형사재판소장을 지낸 송상현 더플랫폼 이사장은 “자유·인권·법치야말로 우리 민주주의를 작

동하는 요체”라며 “개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자유민주주의는 법의 지배를 통해 구현될 수 있

다”고 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형오

전 국회의장, 김황식 전 국무총리, 이경숙 전 숙명여대 총장 등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김은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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